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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뚜벅 수목원 걸어볼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맞이 다채로운 행사 진행
-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주간’ 운영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산림생물의 이

해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에 따르면 오는 5월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주간’을 5월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방문자센터 1층에서 꿀벌의 생태적 역할

과 자연의 순환을 주제로 한 체험 전시 ‘비비가든(BeeBee Garden)’을 상시

로 운영한다.

  또 5월 24일 호랑이숲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종이동물모형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식물 보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식물 보전 캠페인’에는 ▲보전 걷기 캠페인 ▲붓꽃길 스탬프 투어 ▲우리 

식물 보전 세미나(5.23.) ▲식물나눔(5.24~5.25.) ▲‘비밀의 화원’ 영화 상영

(5.24.) 등 생물다양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5월 23일부터 24일 자생식물의 이해를 바탕으로 청

화연료를 통해 자연과 식물의 이미지를 초벌자기에 그림으로 표현하며 생물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알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연다.

  이어 5월 28일에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시원을 돌며 멸종위기에 처한 

자생식물과 희귀특산식물을 주제로 해설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국립정원문화원에서는 선착순 100명 관

람객에게 화분 구매 시 반려식물을 무료로 나눠주는 한편 무료로 분갈이 서

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뿐 아니라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는 우유팩을 재활용한 테트라팩으

로 나만의 화분을 만들며 생물다양성 교육과 탄소중립까지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수목원·정원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

면 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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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에서 관람객 대상 해설 진행하는 모습



2. 지난해 여름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이 붓꽃원을 걸으며 해설을 듣

고 있다.

3.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가든샵에서 볼 수 있는 초벌자기에 식물 그림을 그린 도

자기 컵


